
            

 <공지사항>  

 

1. 말씀 안내: 주중 수요예배와 토요새벽기도회는 교회 홈페이지(www.mkpcva1.org)와 유투브

("고현권 목사" 입력)에 정한 시간에 올립니다.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각 구역별 단체 카톡방을 통

해 말씀묵상 파일을 올립니다. 카톡이 없는 분들은 이메일을 통해 매일 보내드리겠습니다.  

2. 헌금 안내: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 교회 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.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

적인 헌신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주일예배후에 보내드린 헌금봉투에 헌금을 넣어서 교회로 발

송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 

3. 중보기도 요청: 각 가정에 기도제목이 있으면, 담임목사의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

니다. (949-701-3766, hyunkwonko@gmail.com) 

4. 성경필사: 고린도전서(총16장) 필사를 하고있습니다. 잠정적인 목표를 바울서신 전체를 필사하

는데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 

5.  교회 오픈 : 화요일부터 주일까지(월요일 제외) 오전 9:30~오후5시까지 교회가 열려 있습니다. 

언제든지 방문을 환영합니다. 교회에 오셔서 직접 헌금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본당 로비에 설치해

놓은 헌금함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  

6.  삼위일체 성경공부: 5월 10일부터 다섯 번에 걸쳐 삼위일체 교리(Doctrine of Trinity) 공부를 

동영상을 통해 진행하고자 합니다.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 성경적, 역사적, 신학적, 실천적인 관점

에서 접근하고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. 교재는 교회 에 오셔서 수령하시거나 교회 홈

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.     

 

 

 

<성도의 교제> 

소천: 김대봉집사님의 부인이신 박옥화 집사님이 4월 28일에 오랜 투병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   

받았습니다. 천국환송예배는 유가족만 참석하는 가운데 5월 9일 오후 1시에 Fairfax Me-

morial Chapel에서 드려졌습니다. 위로해주시기 바랍니다. 

 

 

 

 

<5월의 기도제목> 

*환우들의 회복: 박재규, Rachel Varcoe, 정옥례, 강선우, 연숙자, 최홍준(수술후 회복중),         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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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표에는 일어 서시기 바랍니다. 

● English Service 

 

    “Unnecessary Sacrifice”    

         Judges 11:28-35 
     

Rev. Inky Kim 

● 새벽 기도회 

 

● 수요 예배 

시편11:1-시편16:11 

 

다니엘서 강해(14) 

옳은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 

단12:1-13 

고현권 목사 

 

 고현권 목사 

         
        목사 고현권 (담임목회) 
 
        목사 김인광 (행정/EM/Youth/주일학교)         

 
권영제   
김길수   
임찬수 

                     2020 표어  

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! 

오전 10시40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도: 고현권 목사 

환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도자 

Welcome  Officiant 
 

▲영광송          고개들어 주를 맞이해             다같이 

Doxology    Altogethe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▲묵 도                    (사64:8-9)                     인도자 

Invocation        Isaiah 64:8-9         Officiant 
▲신앙고백               (사도신경)                     다같이 

Confession of Faith       The Apostles’ Creed                 Altogether                

 

▲찬 송             305장 (새559장)             다같이 

Hymn  Altogether 
목회기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현권 목사 
Pastoral Praye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v. Hyun Ko     
봉 헌                     347장                   다같이 
Offering   Altogether  

봉헌기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현권 목사 

Prayer of Offerin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v. Hyun Ko     
 

성경봉독                      룻 1:16-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도자 

Scripture Reading      Ruth 1:16-18                Offician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설 교            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!”     고현권 목사 

Serm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v. Hyun Ko 

광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도자  

Announcement  Offician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▲찬 송               453장 (새570장)              다같이 

Hymn             Altogether  
▲축 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현권 목사  

Benedic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v. Hyun Ko 



어머니날을 맞이하면서  
 

고현권 목사 
 

송강(松江) 정철(鄭澈, 1536-1593)은 조선 선조대의 정치가이자 관동별곡(關東別曲), 사미인곡

(思美人曲)을 지은 명문장가입니다. 사미인곡은 임금에 대한 사모와 충정을 생이별한 남편을 그

리워하는 여인의 심정을 빗대어 쓴 조선시대 문학의 백미라고 평가받기도 합니다. 그러나 저에게 

송강 정철 선생은 이런 위대한 문학작품보다 아주 짧지만 가슴을 울리는 시조 한편으로 더 다가옵

니다. 여러분도 잘 아시는 “어버이 살으신제”로 시작하는 시조입니다. 

 

어버이 살아신 제 섬길 일란 다하여라. 

   지나간 후면 애닯다 어찌 하리. 

  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. 

 

어릴때에는 선생님이 암송하라고 하셔서 그저 숙제하는 심정으로 외우곤 했는데, 요즘 이 시조 글

귀가 그렇게 제 마음 속을 파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. 양친께서 모두 세상을 떠난지 한참이 지난 요

즘, 왜 그 분들이 살아계실 때에 좀 더 잘 해드리지 못했을까 하는 회한이 자주 밀려들곤 합니다. 

“너도 자식낳아보면, 내 마음을 알거야”라고 하시던 어머니의 그 말씀이 요즘 더 제 가슴을 파고 

듭니다. 빨리 유학생활 마치고 돌아가서 제대로 아들 노릇하고자 했지만,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결

국 미국에 남아서 목회를 하게 되었고, 그 사이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. 그래서 더 애닯

습니다.  

 

최근에 한국에서 심장 대동맥 혈관 파열로 대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신 장인어른에 대한 제 아내의 

마음도 그러함을 느끼곤 합니다. 두 딸들이 모두 미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 바람에, 딸 노릇 제

대로 할 수 없음에 한없이 서러워하는 아내를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이만저만 아닙니다. 너무나도 

강인한 삶을 사셨던 장인어른의 나약한 모습을 처음 보는 저의 마음도 아프기는 마찬가지입니다. 

언제일지 모르고, 가능할지도 모르지만, 제대로 딸 노릇, 사위 노릇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다

가옵니다. 요즘 룻기를 강해하고 있는데, 룻의 아름다운 마음이 더 절절히 느껴지는 하루입니다. 

모든 어머님들! 모두 다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. 사랑합니다.   

5/24 위원장 원례회 (화상 회의) 

날 자 요 일 본 문 날 자 요 일 본 문 

05/11 월 시편11:1-7 05/14 
 

05/15 

목 시편14:1-7 

05/12 화 시편12:1-8 금 시편15:1-5 

05/13 수 시편13:1-6 05/16 토 시편16:1-11 

      

새가족반 

목요 여성 성경공부 

일대일 제자 양육자반 

성경 통독반 

로마서 성경공부 

개혁주의 구원론 

(주일)TBA 

(목)TBA 

개인별 지정 시간 

(주일)TBA 

(주일)TBA 

(토)TBA 

 

주일 1부 예배 

 주일 2부 예배 

EM/Youth 예배 

어린이 예배 

수요 예배 

새벽 기도(월-금) 

(토) 

TBA 

오전 10:40 

오전 10:40 

오전 10:40 

오후   8:00 

오전   5:30 

오전   6:00 

05/11 Mon. Judges 11:1-5 

05/12 Tue. Judges 11:6-15 

05/13 Wed. Judges 11:16-22 

05/14 Thurs. Judges 11:23-31 

05/15 Fri. Judges 11:32-40 

Youth/EM Daily Bible Readings 

 헌금 통계 

 매일 성경읽기 표 

 성경공부 안내  예배 안내 

주일,감사,십일조,  

선교,기타 헌금 

TBA 부활절 헌금, 

개인선교지정 헌금 

TBA 합계 TBA 

 *위의 헌금 합계는 2주 + 부활절 헌금합계입니다.  


